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12. 15.(목) 조간

2022. 12. 14.(수) 11:00
배포 일시 2022. 12. 14.(수) 06:00

담당 부서 국제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해양영토과 담당자 사무관 장경일 (044-200-5351)

해수부, 제10회 국제해양법 학술 회의 개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년 기념 국제해양법 전문가 초청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제10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등

국내외 국제해양법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그간 국제해양법 질서와 관련한 주제에 대하여 국제동향과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학술‧인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을 기념

하여『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년 : 미해결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중첩

수역에서 관할권 행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 ▵해수면 상승과

유엔해양법협약, ▵대륙붕과 해저자원의 관리, ▵유엔해양법협약이 당면한

과제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또한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신진학자들의 발표에서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훈 박사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과제들과

국제법원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훈 박사는 해양수산부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국제해양법 분야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이번 콘퍼런스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40년간 연안국들이

더 넓은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관할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이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평화적인

국제해양질서 유지에 이바지해 왔다.”라며 “콘퍼런스를 통해 협약의 미해결

과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제10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 (일시/장소) ’22. 12. 15(목)∼16(금) / 더 K 호텔서울크리스탈볼룸(3층)

□ (주제) 유엔해양법협약채택 40년 : 미해결과제들(UNCLOS at 40: Unsettled Issues)

□기조연설 :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 회고와 전망

    *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일 자 시 간 내 용

12.15

(목)

9:30∼10:00 개회식

10:20∼11:50 < 세션 1 > 중첩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13:30∼15:00 < 세션 2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15:30∼17:00 < 세션 3 > 해수면 상승과 유엔해양법협약

12.16

(금)

9:00∼10:30 < 세션 4 > 대륙붕과 해저 자원의 관리

10:50∼12:20
< 특별세션 : 신진학자들의 아고라>
            해양법협약이 당면한 과제와 역량 강화


